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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서회랑(河西回廊)은 중국 감숙성(甘肅省)을 관통하는 역사적인 지역으로, 서쪽으로는 타클라마칸 사막

의 동쪽 끝과 연결되며, 동쪽으로는 중국 중심부인 서안으로 이어진다. 이 지역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이

의 중요한 교역 경로인 실크로드의 핵심 부분을 이루며,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와 상품, 종교가 교류하는 중

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. 하서회랑은 불교와 불교미술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

한 역할을 했다. 이 지역을 통해 불교 사상과 문화가 중국 내륙으로 전해지며,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교 석

굴, 사원, 조각, 벽화 등이 조성되어 중국 불교미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. 하서회랑은 불교뿐만 아니

라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서로 만나고 융합한 역사적 교차점으로, 중국과 중앙아시아, 더 나아가 유럽과의 

문화적 교류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이다. 이번 강연은 중국 하서회랑에 자리 잡은 불교 석굴

들의 역사적, 문화적, 그리고 미술사적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며, 이 지역의 석굴이 불교의 전파 및 

발전과 중국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탐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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